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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와 LG전자 인제대' 지역물류 인재 양성 협력한다
 / 기사승인 : 2024-07-03 15:41:42

김해시와 LG전자, 인제대가 지역 물류인재를 양성하고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산하고자 서로 손을 맞잡았다. 

이들 기관은 3일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 김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물류 혁신을 위한 산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전민현 인제대 총장은 '김해의 산업과 도시, 대학 발전을 위해 물류인재 양성 현장캠퍼스 운
영'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분야에 서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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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김해시는 인제대학교 '스마트 물류학과'를 지원한다. LG전자와 협업으로 물류 혁신사례 벤치마킹과 LG전자 제품을 홍보하는데 협력한다.
LG전자는 김해시와 인제대의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장 활용과 교육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인제대는 물류 혁신 현장과 연계해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LG스마트파크의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 제품 우수사례를 교육과정에 포함해 적극
적으로 홍보한다.

LG스마트파크는 지난 2022년 국내 가전업계 중 처음으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등대공장'에 선정된 곳이다. 
'등대공장'은 밤하늘에 등대가 불을 비춰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공장을 의미한다.

LG스마트파크는 AI·디지털트윈 기술로 '지능형 공정 시스템'을 구축해 설계·개발·생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상의 5G 물류로봇과 고공 컨베이
어, 지능형 무인창고 등 '입체물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각종 부품을 최적의 경로로 운반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시는 LG전자 생활가전의 생산기지인 LG스마트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인재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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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공 기원 릴레이 시작
홍태용 김해시장이 오는 10월 김해서 개최할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챌린지를 시작했다.

챌린지는 양대 체전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띄우고자 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3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기원 경남을 응원해'라는 문구의 피켓을 든 사진을 SNS에 게재해 챌린지 첫 주자로 나섰다.

더불어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김해시 3대 메가이벤트를 홍보하는 챌린지 영상에도 참여했다.
챌린지 영상은 체전 마스코트(백동이)와 김해시 캐릭터(토더기) 등과 함께 포켓몬 댄스를 패러디해 '쇼츠(짧은 동영상)'로 제작했다. 

홍 시장은 "이번 릴레이 챌린지가 양대 체전 인지도 제고와 전 국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김해시와 경남 18개 시·군 75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같은 달 25일부터 30일까지 12개 시·군 37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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